
한국의사학회지 제 25권 1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5, No. 1

- 43 -

접수▸2012년 05월 07일 수정▸2012년 05월 23일 채택▸2012년 05월 21일
교신저자▸ 차웅석,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2-964-3190  Fax : 02-965-5969  E-mail : chawung@khu.ac.kr

숙종의 痘瘡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醫案 연구

1고대원, 1김동율, 2김태우, 1차웅석
1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2전남대학교 인류학과

A study on the Clincal Records of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anasty󰡕
1Dae-Won Ko, 1Dong-Ryul Kim, 2Tae-Woo Kim, 1Wung-Seok Cha

1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Dept. of Anthrop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mallpox and measles might be the typical epidemics through Choson Danasty. Especially Sookjong was the first king who suffered 

from smallpox during the period of his reign. This study was examined critically focused on the Clinical Records about Smallpox which 

occurred in the 9th year of Sookjong’s reign. The clinical records in Seungjeongwon Ilgi(󰡔承政院日記󰡕) was the main source and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as reffered. It tells us that Sookjong caught infectious disease, smallpox spread in town and the whole 

process of smallpox. Seungmagalgeuntang(升麻葛根湯) and hwadoktang(火毒湯) were given at the early term for treating Sookjong’s 

smallpox, but later on, Bowontang(補元湯) was given for the treatment of smallpox. It showed us the medical view which placed emphasis 

on the vital force of human body. A dermatologist, Yoo Sang(柳瑺) had join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treatment and Siyakchung(侍藥廳) 
was established for Sookjong. Sasunghoichuntang(四聖回天湯) which was Chunyoohyung(全有亨)’s prescription showed us enough clinical 

experience and the ways of treatments. At the same time, the medical culture at that time was well known through the fact that smallpox 

was taboo among the roy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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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시대 대표적인 전염병은 痘瘡과 痲疹일 것이다. 이는 
오늘날 천연두와 홍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 두
창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역대 문헌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1), 조선 왕실에서도 이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은 왕
실 문헌 곳곳에 보인다. 특히 숙종은 조선조 역대 왕들 중 
재위 기간에 처음으로 천연두를 앓았으며 이는 󰡔조선왕조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어 잘 알려져 왔다. 󰡔조선왕조실록󰡕
에 비하여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의학 관련 기록은 병증
과 치료뿐만 아니라 예후 등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심
도 있는 의안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2) 

숙종의 痘瘡에 대한 선행 연구는 있었으나 󰡔조선왕조실

록󰡕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병증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나 치
방과 치료법에 주목하지 못 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김정
선3)은 두질을 앓았다는 사실만 밝혔고 강영민4)은 천연두
를 이겨낸 왕으로 묘사하였으나 숙종1년 10월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했다.5) 이해웅, 김훈6)은 󰡔조선왕조실록󰡕
에 보이는 의학적 기록에 따라 숙종 전반의 병증을 개괄하
고 있다.

󰡔승정원일기󰡕는 왕의 일상을 세세하게 기록하였기에 醫

1) 우리 나라와 중국의 문헌 속에 나타난 두창의 기록은 다음의 두 
서적에 잘 정리되어 있다. 김민수, ｢󰡔언해두창집요󰡕의 의사학적 고
찰｣, pp.7-14. :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pp.274-277.

2) 강도현, ｢󰡔승정원일기󰡕의 의안을 통해 살펴본 효종의 질병과 사인｣, 
p.1. 의안 연구에 있어 승정원일기 연구의 중요성을 살펴 볼 수 있다.

3) 김정선,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치료를 통해 본 의학의 변천｣, p.36.
4) 강영민, ｢조선왕들의 생로병사｣, pp.235-240.
5) 이해웅, 김훈은 숙종1년(15세) 10월의 질환은 천연두 보다는 가벼

운 풍진 등의 감염성 질환으로 보았다. ｢조선시대 현종, 숙종, 경
종, 영조의 질병과 치료｣, pp.234-235.

6) 이해웅, 김훈, 앞의 책, pp.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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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 또한 풍부하게 갖고 있다. 의안이란 단순한 진료 기록의 
차원을 넘어서 학술적 가치를 지니므로, 의안을 통하여 의
가들의 임상 경험뿐만 아니라 학술적 성향을 엿볼 수 있
는7) 중요한 토대가 된다. 본 연구는 숙종 재위 9년에 발생
한 두창 관련 의안에 주목하여 병증의 개괄에 그치지 않고, 
󰡔승정원일기󰡕 속의 의학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조선왕조
실록󰡕을 참조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현대의학의 천연두에 
대한 정의, 원인, 증상, 치료법을 살펴보고. 숙종의 두창 병
증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각 시기별 처방과 치료법을 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그 속에서 주목해야할 의료 문화적 의미
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숙종 9년(1683) 10월 이전의 증상으로는 5월경의 暑風
에 의한 여름 감기로 10일간 앓은 것 외에는 별다른 증상
이 없다. 따라서 두창에 관한 기록이 보이는 󰡔조선왕조실록󰡕
과 󰡔승정원일기󰡕의 숙종 9년 10, 11월 두 달간의 기록을 대
상으로 한다. 국왕의 질병이 중한 경우에는 시약청을 설치하
는 관례에 따라 藥房과 侍藥廳을 검색어로 국사편찬위원회
에서 개발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웹서비스의 검
색엔진을 이용하여 기사를 추려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2. 현대의학에서 보는 천연두

1) 정의

두창(痘瘡)은 smallpox, variola로 천연두(天然痘), 마마
(媽媽)라 불린다. 두창은 발열, 수포, 농포성의 병적인 피부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급성 질환으로, 두창 바이러스에 의
해 발생한다. 사망률이 매우 높은 감염질환으로, 한 때 우
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전체 사망 원인의 10%를 차지
하기도 하였다. 1979년에 전 세계적으로 두창은 사라진 질
병으로 선언되었고, 현재까지 자연적인 질병의 발생은 보고
된 바가 없다. 그러나 두창 바이러스가 생물 테러무기로 이
용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최근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는 

질환이다.8)

2) 원인

폭스바이러스(Poxviridae)科 오소폭스바이러스(Orthopoxvirus)
屬의 두창바이러스(variola virus major와 minor)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한다.9)

3) 증상과 진단

잠복기는 평균 7~17일이며 전형적인 형태로는 前驅期, 
發痘期, 膿疱期, 乾燥期 등으로 진행되며, 각 病期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0)

전구기는 38.9~40.5℃의 고열과 두통 및 심한 오한 등이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며, 요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는 수도 있다. 심한 경우, 특히 어린 아이는 구토, 假眠, 혼
수, 경련 등의 중추신경계 증상을 수반하는 수도 있다. 이러
한 초기 증상은 약 2~4일간 지속된 후 열이 떨어지면서 피
부에 특징정인 發疹(eruption)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발두기는 홍색의 丘疹(papule)이나 물집이 얼굴에서부터 
나타나며 넓적다리 윗부분과 전완, 상완 등 노출 부위에 심
하다. 대개 팔다리의 안쪽 신전부에 심하지만 오금이나 겨드
랑이 등 주름이 잡히는 피부에는 드물게 나타난다. 발진은 
흉부, 복부, 하지 등으로 점차 퍼지며, 점막을 침범하는 경우
도 있다. 처음에는 2mm 정도의 작은 구진으로 시작된 발진
은 1~3일 사이에 물집으로 진행된다. 이 때 발진들은 水痘
(varcella)와는 달리 같은 속도로 진행되어 동일한 시기에는 
같은 모양의 발진만이 관찰된다. 발진이 시작되면서 전신증
상은 다소 완화되며, 대개 농포기까지 정상체온이 유지된다.

농포기는 5~6일째가 되면 물집들이 혼탁해져 농포기가 
시작된다. 각 농포들은 크기가 커비면서 돌출하게 되고 농
포의 중심이 배꼽 모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며, 고름이 터
지면서 물집을 둘러쌌던 輪(annulus)이 사라진다.

건조기는 약 9일째가 되면 발진들은 탈수되어 특징적인 
부스럼딱지(痂皮, crust)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딱지
는 약 3주 말 경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며 얼굴에 상처자국

7) 김남일, ｢한국의학사에서의 의안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pp. 189-190.
8) naver질병/의료정보(서울대학교병원제공). http://health.naver.com 

/medical /disease/detail.nhn? diseaseSymptomCode =AA000010 
&diseaseSymptomTypeCode=AA&selectedTab=detail#con

9) 대한내과학회 편, ｢HARRISON'S 내과학｣, p.1398-1399.
10) 󰡔원색최신의료대백과사전󰡕, 권6. 두창편,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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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9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10월13일 성내에 痘疾이 크게 번지고 있다. 　 　
10월18일 임금이 痘疾에 걸렸다. 　 　
10월19일 　 이틀 전부터 외감 두통과 함께 惡心

이 발하였다. 升麻葛根湯 加 형개수, 황금, 자소엽
10월20일 어제부터 반점(斑點)이 나타났다. 表證이 풀리지 않고 熱候가 여전하다. 升麻葛根湯 加 자초용, 연교, 형개
10월21일

약방도제조 金壽恒 입시, 의관과 함
께 痘醫 유상(柳瑺)을 불러 입시케 
하였다.

熱候 여전하다. 化毒湯 加 형개수, 우방자, 선퇴

10월22일 약방에서 侍藥廳 설치를 아뢰다.
煩熱이 밤새 심하였다.

前藥 加 홍화도제조 김수항이 임금의 증후가 매우 
평순하더라도 감기에 걸려 편찮은 증후
와는 다르니 시약청 설치를 아뢰다.

10월23일 임금의 患候가 오늘부터 비로소 기창
(起脹)하였다. 별다른 증상 없이 낮 동안 微熱이 나다. 保元湯 加 자초용, 당귀, 황금

10월24일 寢睡가 평온하였고, 증상이 한결같이 
평순하여 보원탕을 더 올리겠다. 保元湯

10월25일 임금의 환후에 곪은 기운(膿氣)이 있
었다. 　 　

10월26일 　 차가운 약을 계속 복용하신 뒤에 침
수가 자못 평온하였다. 保元湯, 加 맥문동, 백복령/ 定中湯

10월27일
밤에 임금의 환후가 더욱 심하여지니, 
김석주가 맥도(脈度)를 진찰해 보고, 
잇달아 소리를 내어 안부를 여쭈니, 
임금이 바야흐로 베개에 기대어 혼미한 
상태로 단지 턱만 끄덕일 뿐이었다.

고름에 장액이 거두어 지고(貫膿回漿),
증후가 평순하며, 이미 딱지가 지려
는 형세가 보인다.

保元湯/ 甘露回天飮 兼進 - 補益元氣
之劑

열기는 조금 줄었지만 입맛이 없고 
嘔氣가 있으니 異功散으로 胃氣를 開
散시켜야 합니다.
異功散은 藥力이 미약하고 嘔氣가 있
으니 四聖回天湯으로 올리겠다. 四聖回天湯 加 백출 2錢

10월28일 임금의 환후가 비로소 수엽(收靨) 하
였다.

11월1일 임금의 환후가 크게 회복되어 비로소 
딱지가 떨어졌다.

얼굴에서 딱지가 떨어지고 瘢痕이 紅
活하고, 열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保元湯 加 백작약, 연교, 황금-調補
氣血之劑

11월2일 어제의 약제에 황련 5分을 더 하여 
열을 더욱 식혀야 합니다. 前藥 加 황련 5分

표 1.

을 남기게 된다. 
 
출혈성 두창은 짧은 잠복기가 지난 후 초기에 심한 오한, 

고열, 두통, 허리 통증, 복통 등이 나타나며, 거무스름한 홍
반이 발생한 후에 피부와 점막에 점상출혈(바늘 머리 크기
의 출혈) 및 출혈이 일어나고 치명적으로 발진이 나타난 
지 5~6일경에 사망한다.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발병률의 차
이는 없지만 임신부에서 잘 발생한다. 악성 두창에서는 심
한 전신증상이 나타나고, 부드럽고 평평하며 서로 녹아 합
쳐지는 피부의 병리적 변화가 나타나며 농포(고름) 단계로 
발전하지 않는다. 피부가 미세한 나뭇결처럼 보이고 때때로 
출혈이 생길 수 있으며, 환자가 생존하는 경우에는 딱지 없
이 회복되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피부(표피) 박탈이 심하게 

일어난다. 임상적으로는 피부에 수포 및 농포를 나타내는 
다른 바이러스 질환과 구별이 어렵지만,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피부에 같은 형태의 수포나 농
포가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다. 두창 바이러스를 확인하면 
확진이 가능하다.11)

4) 치료와 사망률

천연두에 승인된 특별한 치료는 없고 대증요법을 시행한
다. 천연두는 10~30%의 사망률을 보이며, 환자는 전형적
으로 증상 2주째에 심한 전신 질환으로 사망한다.12)

3. 숙종의 두창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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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 　
얼굴에 딱지가 다 떨어졌고, 특별한 
증후는 없으나 餘熱이 다 없어지지 
않았고, 인후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
며 눈동자에 붉은 예막이 있다.

加減涼膈散 加 시호, 현삼, 황련 - 
淸上焦之熱

11월4일
인후가 매끄럽지 못 한 증후가 어제
보다 더한 듯 하다.

加減涼膈散 加 감초, 길경, 서점자, 
산두근, 황련

咽喉痛. 懸壅垂下之症 利膈湯 加 연교, 황금/兼 鹽礬散
11월5일 侍藥廳을 혁파(革罷)하였다. 　 　
11월6일 　 咽痛 琥珀犀角膏

11월7일
임금이 시약청의 신하를 策勳하고자 
하나 약방 도제조 김수항이 불가하지
만 痘醫 유상은 따로 노고를 치하해
도 가하다 말함.

　 　

11월9일 어제 諫院의 차자(箚子)에 수답(酬
答)하셨기에 낮에 熱氣가 올랐다. 　 　

11월10일 의관 유상을 특별히 同知中樞使로 초자
(超資)하고 금권자(金圈子)를 하사함. 餘熱의 升降 증후가 아직 낫지 않았다. 加減涼膈散 加 맥문동, 生지모, 황련

11월12일 특별히 의관 金有鉉을 양성(陽城) 현
감에 제수하였다.

침수는 편안했고 餘熱의 升降 증후는 
대단치 않았다. 　

11월17일
종묘와 사직에 경사(慶事)를 고하고 
진하(陳賀)하는 교서 안에 藥餌의 효
력을 힘입었음을 언급함.

餘熱, 咳嗽 凝神散

11월21일

사헌부에서 유상이 치우치게 특이한 
은사(恩賜)를 받은 것은 혹 용납해도 
좋겠지만, 그 나머지 의관들을 守令
에 제수하라는 命은 결코 名器를 아
끼는 도리가 아니라고 논하였으나 임
금이 따르지 않음.

　 　

11월22일 왕대비가 불예(不豫)하였다. 　 　
11월24일 평상시로 회복되다. 八物湯 加 맥문동, 황금 - 調保氣血

4. 병증에 대한 고찰11)12)

허준의 󰡔언해두창집요󰡕, 󰡔동의보감󰡕에서는 두창의 병증을 
열이 나는 3일[發熱三朝], 두창이 돋는 3일[出痘三朝], 두
창이 붓는 3일[起脹三朝], 고름이 잡히는 3일[貫膿三朝], 
딱지가 앉는 3일[收靨三朝]의 다섯 가지의 경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숙종의 痘瘡 치료에 참여한 醫官 유상(柳
瑺)이 지은 책으로 알려진 󰡔고금경험활유방(古今經驗活幼
方)󰡕13)도 같은 경과를 따르고 있어 이를 따라 병세를 살펴
보겠다.

發熱⋅出痘의 시기는 숙종9년(1683) 10월 18일 임금에
게 痘疾이 걸렸음이 숙종실록에 보이고는 다음날 10월 19
일 이틀 전부터 외감 두통, 오심을 호소하며 이때 반점이 
보임을 알 수 있다. 10월 20일 解表되지 않아 발열이 줄지 
않고 있다. 22일까지 熱候가 더해지고 있다. 이 때 侍藥廳
을 설치한다.

起脹의 시기는 10월 23일 보인다. 실록에 비로소 두창이 
붓는다고 하였다. 두창이 붓고 나서 별다른 증상 없이 낮에 
약간의 미열이 보이며, 24일 잠자리가 편안해지고 煩熱도 
줄고 평순함을 보이고 있다.

貫膿의 시기는 10월 25일 실록에 곪는 기운이 있다고 
하였다. 27일에 고름이 충분이 잡히고 임금의 환후는 평순
한 상태를 보인다. 발열도 줄었으나 입맛은 회복되지 않으
며 구역과 오심의 증상이 보이고 있다.

收靨의 시기는 10월 28일에 실록에 비로소 수엽(收靨)

11) naver 질병/의료정보(서울대학교병원 제공). 앞의 포털사이트.
12) 대한내과학회 편, ｢HARRISON'S 내과학｣, p.1399.
13) 유상이 지은 두창 치료에 관한 책으로, 논치두약성(論治痘藥性), 

환십오일내 불치사증론(患十五日內不治死症論), 발열삼조내 결생
사문(發熱三朝內決生死門), 보두삼조 결생사문(報痘三朝決生死門), 
기창삼조내 결생사문三朝內決生死門), 관농삼조내 결생사문(貫膿
三朝內決生死門), 결엽삼조내 결생사문(結靨三朝內決生死門) 등 
15門으로 나누어 그 증세를 말하고, 이에 필요한 처방과 치료법
을 설명하였다. 미끼사까에, 󰡔朝鮮醫書誌󰡕.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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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인다 하니 두창을 앓을 때 고름집의 고름이 흡수되면
서 말라 생기는 딱지가 앉는 것을 알 수 있다. 11월 1일에
는 두창에서 충분히 회복되어 얼굴에서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瘢痕이 紅活하며 열기도 첨차 줄어들고 있다. 11
월 3일에는 얼굴에 딱지가 이미 다 떨어졌고, 대단한 증후
는 특별이 없으나, 여열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단지 
인후가 편치 않고 눈동자에 붉은 예막이 보인다. 인후통이 
남아 있는 상태로 11월 5일 侍藥廳을 혁파한다.

숙종의 두창 전변 과정은 앞의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도 
구분할 수 있다. 10월 13일경 도성에 痘疾이 크게 번지는 
시기에 잠복기를 거치다가 10월 18일부터 전구기, 10월 
23, 24일은 발두기, 10월 25, 26일은 농포기, 10월27일부
터 11월 초까지 건조기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

5. 치료법에 대한 고찰

發熱⋅出痘의 시기에 升麻葛根湯, 火毒湯을 투여하고 있
다. 초기에 두통과 오심의 증상이 외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여 發散시키고자 승마갈근탕 加 행개수, 황금, 자소
엽을 투여하였다. 하지만 解表되지 않고 발열의 증상이 여
전하여 승마갈근탕 가 紫草茸, 연교, 형개를 다시 투여하게 
된다. 승마갈근탕은 두창 초기에 발열이 상한과 비슷하여 
차이를 구분하지 못 할 때 응용한다.14) 하지만 증세의 변
화는 보이지 않고 두의(痘醫) 유상(柳瑺)이 참여한 의관들
의 입시 후에 화독탕 가 荊芥穗, 연교, 우방자, 선퇴 처방으
로 바뀌게 된다. 발열의 초기에 승마갈근탕 같은 발산해표 
시키는 약은 반드시 붉은 점이 보이기 전에 써야하나15), 
열이 난지 하루 만에 붉은 점이 보이는 것은 독기가 아주 
심하여 빨리 돋은 것으로 보고 화독탕16)으로 凉血解毒 시
키고 있다. 10월 21일 두창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두의(痘
醫) 유상(柳瑺)이 참여하면서 처방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의 병증 정리표의 기록을 보면 
10월 19일 발열이 있고 하루 만에 이미 반점이 보이기 시
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승마갈근탕과 그 가미방으로 발산시
키려는 데서 10월 21일 처방이 화독탕으로 바뀌고 있다. 
10월 22일은 왕의 병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두
는 임시기구인 侍藥廳이 설치되고 煩熱이 자못 심해지니 
전날 처방에서 홍화가 더해져 투여되고 있다.

起脹의 시기에 保元湯을 투여하고 있다. 보원탕은 두창의 
통치방으로 쓰인다.17) 10월 23일 두창이 붓기 시작하니 보
원탕 가 자초용, 당귀, 황금을 투여하여 保元시키고 있다. 
전날의 번열 증상이 남았다고 보아 자초용, 황금 같은 차가
운 약재를 더하여 쓰고 있다. 시약청에서 왕대비전에 계하
기를 특별히 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고 아침부터 보원하는 
약제를 투여하고 낮 사이 미열이 있어 증상을 잘 살펴 가
감하겠다고 口傳으로 계하나 이틀간 변화 없이 보원탕을 
투약하는 것으로 보아 증상이 평탄하며 잘 관리되는 것으
로 파악된다.

貫膿의 시기에 保元湯을 기본방으로 定中湯, 甘露回天飮, 
四聖回天湯을 함께 투여하고 있다. 10월 25일 임금의 환후
가 곪기 시작하며, 10월 26일 의관들은 冷藥을 투여하여 
寢睡가 자못 평온해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왕이 
찬 약이 가미된 보원탕을 먹지 못하고 물리치자 보원탕 가 
맥문동, 백복령으로 바꾸고 정중탕을 함께 투약하여 脾胃를 
진정시키고 있다. 정중탕은 胃氣를 수렴하여 두창의 합병증
으로 인한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한다.18) 10월 27일에 고름
이 충분히 잡히고 환후는 평순하며 딱지가 잡힐 기미가 보
이니 元氣를 더욱 補益하고자 보원탕을 계속 투여하고 감
로회천음을 병용하고 있다. 시약청에서 계속 번열의 증후가 
어떤지 묻는 것으로 보아 감로회천음으로 열기를 내리고 
딱지가 잘 생길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19) 이 날 하
루동안 여러번 약제가 바뀐다. 낮에 임금의 열은 조금 줄었
으나 입맛이 없기에 胃氣를 開散시킬 수 있도록 異功散20)
을 들이도록 의정하였으나 저녁에 청성부원군 金錫冑가 직
접 진맥하고 혼미한 상태로 고개만 끄덕이는 숙종을 입진

14) 󰡔동의보감󰡕 雜病篇 小兒門 發熱三朝 “發熱 似傷寒未辨 疑似間且 
與【升麻葛根湯】 蔘蘇飮 加味敗毒散 解表(丹心)”

15) 󰡔동의보감󰡕 雜病篇 小兒門 發熱三朝 “發熱之初 急宜表汗 使藏府胎
毒 及外感之邪 盡從寒散 則痘出稀少 然表藥 必在紅點未見之前也
(醫鑒)”

16) 󰡔동의보감󰡕 雜病篇 小兒門 出痘三朝 “凡發熱一日 卽見紅點 此由毒
氣太盛 故出速 宜用【化毒湯】 加紫草 紅花 蟬殼 凉血解毒(醫鑒)”

17) 󰡔동의보감󰡕 雜病篇 小兒門 痘瘡痛治 “痘瘡首尾 宜保元湯 爲主治”, 
收靨時吉凶證 “【保元湯】治痘瘡 通治. 人參二錢 嫩黃芪 甘草各一
錢 剉作一貼 入薑一片 水煎服(醫鑒)”

18) 󰡔동의보감󰡕 雜病篇 小兒門 痘瘡嘔吐 “【定中湯】收歛胃氣 止吐瀉 
神妙. 取眞正黃色土不雜砂石者一塊 置碗內 以百沸湯泡之 以盖合定 
候溫左用 兩酒盞和 水飛朱砂末五分 水飛雄黃末一錢 少加砂糖 溫
服 二服立止(回春)”

19) 󰡔동의보감󰡕 雜病篇 小兒門 收靨三朝 “當靨不靨 發熱蒸蒸 用甘露回
天飮 卽時熱退痘靨”, 收靨時吉凶證 “【甘露回天飮】砂糖屑半盞 入
白沸湯一椀 調服(醫鑒)”

20) 󰡔동의보감󰡕 雜病篇 小兒門 辨痘虛實 “吐瀉少食 爲裏虛 陷伏倒靨白
色 爲表虛 二證但見爲表裏俱虛 並用【異功散】救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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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에 이공산은 藥力이 미약하고 嘔氣가 있기에 사성회
천탕 가 백출 처방으로 바꿔서 투약하고 있다. 사성회천
탕21)은 氣短, 氣虛, 吐瀉, 昏睡不省 증상을 동반한 두창에 
쓰이며, 󰡔언해두창집요󰡕와 󰡔동의보감󰡕에는 보이지 않고 내
의원에서나 민간에 유행한 처방으로 짐작된다.

收靨의 시기에는 보원탕, 加減凉膈散, 利膈湯, 鹽礬散을 
투여하고 있다. 10월 28일 두창 딱지가 잡히기 시작하고 
11월 1일 환후가 크게 회복되어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상처부위가 붉게 올라오고[紅活] 열기도 차츰 줄어들어 氣
血을 調補하는 약제를 정지할 수 없기에 보원탕 가 백작약, 
연교, 황금을 투여한다. 황련을 더 하여 열기를 좀 더 식히
기도 한다. 11월 3일에 餘熱이 미진하고 咽痛과 눈동자에 
붉은 예막으로 가감양격산 가 시호, 현삼, 황련을 투여하고 
다음날 인후통과 懸壅垂下症으로 이격탕과 염반산을 병용
하여 두창 이후의 여증을 관리하고 있다. 11월 5일 시약청
을 혁파한다. 이후의 餘症과 調理하는 시기로 咽痛에 琥珀
犀角膏, 餘熱에 가감양격산, 해소에 凝神散을 투여하고 11
월 24일에 평상시처럼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八物湯으로 調
保氣血하고 있다.

숙종의 두창 치료의 특징적인 것은 發熱에 승마갈근탕, 
화독탕은 사용하고 이후 起脹의 시기에는 보원탕은 기본방
으로 사용하고 있다. 승마갈근탕을 錢乙의 『小兒藥證直
訣』에서는 傷寒, 溫疫, 風熱, 壯熱, 肢體痛, 瘡疹已發未發 
등에서 폭 넓게 사용하고 있으나 언해두창집요, 동의보감에
서는 發熱三朝에만 사용하고 있다.22) 허준의 󰡔언해두창집
요󰡕, 󰡔동의보감󰡕의「痘瘡通治」조문은 이전의 중국이나 기
존의 우리나라 痘瘡書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징으로, 약물 
몇 가지와 保元湯을 언급하고 있는데 保元湯은 明代에 魏
直이 만든 처방으로 溫補를 위주로 하 는 것이다.23) 升麻
葛根湯이 發表를 통한 去邪를 위주로 한 처방이라면 보원
탕은 溫補를 통한 扶正을 위주로 한 처방이다. 숙종의 두질
에서 起脹 이후 전 과정에서 보원탕 가감을 통해 두창 관
리를 하는 것은 인신의 정기를 중요시하는 의학관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사성회천탕을 통해 내의원에서 두창에 대
한 충분한 임상 경험과 치료법의 노하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의료문화적 고찰

1) 侍藥廳

앞의 왕실문헌 기록을 살펴볼 때 숙종9년 10월 22일부
터 11월 5일까지 侍藥廳을 두어 숙종의 두창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월 22일 도제조 김수항은 
비록 왕의 증후가 매우 평순하더라도 감모에 걸려 편찮은 
증후와는 다르므로 시약청을 설치할 것24)을 계하고 있다. 
이미 숙종 9년(1683) 10월 13일경 도성 안에 痘疾이 크게 
번지고 있었고, 또한 임금에게 發熱이 있은 지 4일째로, 의
료진에 의해 잘 관리될지라도 감기가 아닌 전염병이기에 
특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시약청은 숙종
이 승하하기 두 달 전인 46년 4월에 다시 설치된다. 따라
서 두창에 관해서는 왕실에서 매우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
는 전염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痘醫 柳瑺

초기부터 피부외과전문의[痘醫] 유상(柳瑺)을 참여케 하
여 정확한 진단과 함께 효과적인 치료를 수행한 것으로 파
악된다. 이는 유상에게 특별히 상을 내려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데서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두창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두의(痘醫) 유상(柳瑺)의 참여를 기록하며,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의안을 살펴볼 때 유상의 참여 이
후 증상에 대한 판단이 변하고, 처방이 완전히 바뀌고 있
다. 시약청이 혁파된 이후에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숙종
이 시약청의 신하를 책훈하고자 하나 약방 도제조 김수항
이 불가하지만 두의 유상은 따로 노고를 치하해도 가하다 
말하였다. 결국 유상은 同知中樞府使로 두 계급 특진과 金
圈子를 하사 받는다. 종묘와 사직에 慶事를 고하고 陳賀하
는 교서 안에 藥餌의 효력을 힘입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사헌부에서 유상이 치우치게 특이한 恩賜를 받은 것은 용
납해도 좋겠지만, 나머지 의관들을 수령에 제수하라는 命 
은 결코 신하를 아끼는 도리가 아니라고 논하였으나 숙종
은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듯 임금과 조정 대신들은 모두 
21) 사성회천탕은 󰡔광제비급󰡕, 󰡔의휘󰡕, 󰡔증보산림경제󰡕에 全有馨의 처

방으로, 󰡔산림경제󰡕에는 全有亨의 처방으로 실려있다. 󰡔광제비급󰡕 
소아문 痘疹 四聖回天湯論에 ‘收靨時 諸症難名 若氣短氣虛吐瀉昏
睡不省奄奄垂盡 敗症俱見幷 皆治之 人蔘黃芪當歸石雄黃水飛末二
戔 臨服調下 或黑陷 加白朮二戔 以差爲度 極妙’라고 실려 있다.

22) 김민수, ｢󰡔언태두창집요󰡕의 의사학적 고찰｣, pp.26-27.
23) 김민수, ｢󰡔언태두창집요󰡕의 의사학적 고찰｣, pp.29-30, p.36.
24) 󰡔승정원일기󰡕 숙종 9년 10월 22일 “藥房入診時, 都提調所啓, 自上

症候, 雖極平順, 與尋常感冒未寧之候, 有異, 其在事體, 不可不別設
侍藥廳, 敢達. 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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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의 두창 치료에 痘醫 유상의 공이 지대하였음을 인정
하고 있다. 유상은 서얼출신으로 자는 汝珎이며, 본관은 文
化이다. 유상은 內鍼醫 뿐만 아니라 議藥同參으로 의약에 
많은 공을 세워 東部參奉, 宗廟副奉事, 用奉, 贍奉, 繕直, 衣
別, 畜別, 興主, 資主를 비롯하여 서산, 고양, 안산, 아산, 
용인, 이천, 담양, 풍덕, 안성, 김포, 합천, 삭녕 등의 지방
관을 지냈으며, 유상의 아들로 󰡔增補山林經濟󰡕의 저자 유중
림(柳重臨)도 의약동참청에 소속되어 의약의 논의에 참여
하였다.25) 유상은 숙종25년(1699) 1월 세자(후에 경종)와 
숙종37년(1711) 11월 왕자 延齡君의 두창 치료에도 참여
한다. 향후 유상이 지은 두창에 관한 의학서로 알려진 󰡔古
今經驗活幼方󰡕과 그의 의학적 행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리라 본다.

3) 四聖回天湯과 全有亨

숙종의 두창 병변 중에 貫膿의 시기에 투여된 四聖回天
湯을 통해 내의원에서 두창에 대한 충분한 임상 경험과 치
료법의 노하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성회천탕은 󰡔언
해두창집요󰡕, 󰡔동의보감󰡕을 포함해서 명대 이전의 의학서 󰡔의
학입문󰡕, 󰡔고금의감󰡕, 󰡔만병회춘󰡕에는 보이지 않는다. 처음
으로 박진희(朴震禧)의 󰡔痘瘡經驗方󰡕26)에 보이는 한국 한
의학 고유의 처방이다.

사성회천탕는 인삼, 황기, 웅황 각 2돈으로 黑陷(까맣게 
꺼져 들어간데)에는 백출 2돈을 더 한다. 이 약은 同知中樞
府事 全有馨이 만든 처방이다. 스스로 발문하기를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다 낫는다 하였으나 이것은 스스로 많다는 
언사이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두창을 앓으
면 처음부터 약을 써서 치료하지 않고 위험한 증상이 여러 
가지로 드러난 후에야 나(박진희)에게 물으므로 다른 약을 
써야하나 달리 꼭 맞는 증상이 없고 병세가 몹시 위급할 
때, 비로소 이 약을 쓰면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 대개 인
삼, 황기로 기를 보하고, 當歸身으로 혈을 보하고, 雄黃으로 
비위를 편안케 하여 瘡毒을 치료하는 까닭이다(四聖回天湯 
蔘芪歸雄各二錢 如黑陷加白朮二錢. ○此藥 卽全同知有馨之
所製也. 自跋曰十全十百全百 則自多之辭也. 不必其然 而人
家痘疾 自初不用藥治 危症雜出然後 始問於余 欲用他藥 則
別無指的之症 而形勢危極 始用此藥 頗有回生者. 盖蔘芪補氣 
當歸身補血 石雄黃寧脾胃 治瘡毒故也).27)

선조⋅광해군 때의 인물 全有亨(1566∼1624)의 사성회
천탕은 李景華28)의 󰡔廣濟秘笈󰡕 권3 痘疹門 ‘四聖回天湯論’29)
에도 보인다. 이 외에도 󰡔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 󰡔頤齋
遺藁󰡕, 󰡔醫彙󰡕, 󰡔經驗痘方󰡕 등에 전유형의 처방으로 실리고 
있다. 기존에 한국 한의학계에 전유형은 의학에 조예가 깊
었으며 해부학적 지식을 중요시하는 의학적 견해를 피력했
으며30)31), 평소 의학에 밝았으며 후인을 위하여 처방을 쓰
고 책을 지었으며 활인의 공이 커서 명의로32) 알려져 왔
다. 그러나 그의 의학적 성취가 두창 치료에서 꽃피우고 독
자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경지에 이르렀음은 알려지지 않았
다. 전유형의 두창 치료 경험과 그가 제시한 처방은 박진
희, 이경화를 비롯한 조선 후기의 여러 醫家에게 퍼졌으며, 
내의원에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저서는 학송집(鶴松集) 1권의 시문집이 있

25) 이규근, ｢조선후기 의약동참 연구(의약동참선생안을 중심으로)｣, 
pp.125-126.

26) 조선 현종(재위 1659~1674) 연간에 박진희(朴震禧)가 편찬한 
의학서로 두창 치료에 대한 글을 목판에 새겨 간행한 목판본이
다. 한국의학대계, 권37, 여강출판사에 실려 있다.

27) 한국의학대계, 권37, 󰡔痘瘡經驗方󰡕, 여기서 ‘全同知有馨’은 同知中
樞府事 全有亨을 말한 것이다.

28) 李景華는 현대 사가들이 송시열의 문인 李景華와 혼동하고 있으
나 연구를 통해 정조4년(1790)에 함경도 관찰사로 있던 李秉模
의 주선으로 평안도 成川의 의사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3개월 
만에 쓴 󰡔광제비급󰡕의 저자로 밝혀졌다. 차웅석, ｢󰡔광제비급󰡕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1997.

29) 사성회천탕을 평가하며 이 처방의 적응증은 ‘두창의 딱지가 앉을 
때 이름 붙이기 어려운 여러 증상에 예를 들면 숨이 짧고 기가 
허하여 토하고 설사하고 정신이 혼미하여 숨이 끊어질 듯 아득하
여 패증이 함께 나타날 때 이 약으로 치료한다. 人蔘⋅黃芪⋅當歸
身 각 2돈, 石雄黃 가루 水飛하여 2돈을 타서 먹는다. 혹 黑陷에
는 白朮 2돈을 더 하여 나을 때까지 먹으면 매우 좋다. 사성회천
탕은 全有馨의 처방으로 스스로 발문하기를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 다 낫는다 하였으나 이것은 스스로 많다는 언사이다. 시골에서 
두창을 앓으면 처음부터 약을 써서 치료하지 않고 위험한 증상이 
여러 가지로 드러난 후에야 나에게 물으므로 다른 약을 써야하나 
달리 꼭 맞는 증상이 없고 병세가 몹시 위급하여 시험 삼아 이 
약을 써보니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인삼, 황기로 기를 
보하고, 當歸身으로 혈을 보하고, 雄黃으로 비위를 편안케 하며 
瘡毒을 풀기 때문이다. 黑陷에 백출을 쓰는 것은 그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四聖回天湯論 全有馨方 收靨時, 諸症難名. 
若氣短氣虛吐瀉, 昏睡不省奄奄垂盡, 敗症俱見幷, 皆治之. 人蔘黃芪
當歸石雄黃水飛末二戔, 臨服調下. 或黑陷 加白朮二戔, 以差爲度, 
極妙. ○此方 全有馨之所製也. 自跋, 曰十全十百全百, 此自多之辭. 
村家痘疫, 自初不用藥治, 危症雜出然後, 始問於余, 欲用他藥, 則別
無指的之症, 而形勢危極, 試用此藥, 有回生者. 蓋蔘芪補氣, 當歸身
補血, 雄黃寧脾胃解瘡毒故也. ○黑陷, 用白朮, 末解其意也.). 한의
고전명저총서DB. http://jisik.kiom.re.kr/

30) 맹웅재 외 15인, 󰡔한의학통사󰡕, p.274. 382. 474.
31)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p.127-127
32)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技藝類, 醫藥, 

藏府全圖與三焦辨證說｣ 我東則宣廟朝. 全有亨者. 官參判. 素曉醫
方. 著方成帙. 以利後人於無窮. 活人之功. 亦可爲名醫. 然甲子之
亂. 斬亦非辠. 可惜誤死. 人謂全當壬辰倭亂. 從道間三屠死屍. 然後
其術益精通. 而其橫命之死. 亦坐此爲殃. 全必有圖. 而今無所傳. 可
歎. 한국고전종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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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전번역원의 해제에 따르면 그의 저술은 미리 江都에 
보관하였다가 병자호란 때 대부분 산일되었다고 한다. 손자 
全起淵이 저자의 日記와 槐山 舊家에서 찾은 시문을 수습
하여 약간 권으로 裒錄하고 말미에 毛文龍의 答書를 첨부
하여 1책으로 만들어 家藏하였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학송집에는 의학적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4) 마마 금기

11월 1일 숙종의 두창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大王
大妃展에 내일부터 物膳(음식 만드는 재료)을 평상대로 할 
것을 청하는 侍藥廳의 계가 올라온다.

왕대비전에 시약청에서 구전으로 계하길, 임금의 증후가 
지극히 평순하게 되었으며 지금 곧 가피가 떨어짐에 이르
렀으니 신민의 경사와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전에 물종(진상하는 물건)을 진상함을 모두 정지하라고 들
었습니다. 양 자전께서 항상 안녕치 못한 증후가 있어 계속
해서 소선을 진어하시면 반드시 상하는 바가 많습니다. 비
록 여염집에서 꺼려하는 것으로써 말씀하셨으나, 가피가 떨
어진 이후에는 대부분 금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자
상께 조리하고 보익하는 도리로 단지 수라를 자주 드실 뿐
인데 겸하여 滋味한 음식으로 원기를 보할 수 있으니 반드
시 물선을 진상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연후에 자
상께서 진어하실 물선을 생각하실 때 또한 가히 쫓아서 바
로 진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물종을 진상하는 일을 
모두 평소처럼 회복함이 어떻습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대
전의 편치 못한 증후에 낮밤으로 두려웠는데 지금 이미 가
피가 떨어지니 그 기쁨과 다행스러움을 말로 다할 수 없다. 
각사의 공상하는 등의 일에 항상 물선을 진어함을 싫어하
며, 또한 각사가 공상하는 때에 매번 시끄럽게 말한다. 고
로 또한 금기의 도를 안 할 수 없어 잠시 정지할 것을 명
한 것이다. 내일부터 비로소 평상시처럼 회복하는 것이 가
하다. (王大妃殿, 侍藥廳口傳啓曰, 上候極爲平順, 而今則已
至落痂, 臣民慶幸, 不可盡達. 伏聞各殿物種供上, 竝爲停止云, 
兩慈殿, 常有未寧之候, 而連進素膳, 必多所傷, 雖以閭閻家拘
忌言之, 落痂之後, 例無拘忌之事, 且卽今自上調補之道, 只在
頻進水刺, 兼進滋味, 以補元氣, 必有供上物膳之事, 然後自上
思進之物, 亦可隨卽進御. 自今以後, 供上物膳, 竝爲復常, 何
如? 答曰, 自大殿未寧之候, 日夜恐懼矣. 今則已至落痂, 其爲
喜幸, 不可盡言. 各司供上等事, 常時厭進物膳, 而且於各司供

上之際, 每致喧擾, 故亦不無禁忌之道, 姑令停止矣, 自明日爲
始復常, 可矣)33)

두창은 원래 치료를 위해 많은 것들을 조심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음식으로 보인다. 두창의 금기로 육선(肉膳)을 진어
(進御)하지 않고, 임금의 환후가 불예(不豫)한 뒤로부터 공
상도 아울러 정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왕실에서 고기를 금
하고 素膳을 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각 도에서 진상된 귀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식사를 하다보면 왕실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고, 왕 
본인도 회복하는 시점에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두창
의 치료가 더딜 상황이다. 따라서 신하들이 이에 대한 권한
을 가지고 있는 왕대비전에 물어 진상을 허락해달라고 한 
것이며 결국 왕대비전도 이를 허락하여 내일부터는 진상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숙종의 병이 위독하였을 때 대왕대비가 근심이 너
무 지나친 나머지 속법(俗法)을 써서 목욕재계(沐浴齋戒)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감질(感疾)이 낫지 않고 점차 위독
해졌다.34) 마침내 11월 22일 발병하여 12월 5일 훙서(薨
逝)하였다. 대왕대비가 고기를 금하고 소선을 행하고 근심 
속에 목욕재계하며 속법을 따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고 짐작된다. 이러한 마마로 인한 금기는 태종실록, 세종실
록에도 보이며, 중종 말에 나온 어숙권의 󰡔稗官雜記󰡕에도 
잘 보이고 있다.

Ⅲ. 결론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속의 의안을 통해 숙종
의 두창 병증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각 시기별 처방과 치료
법을 살펴보고, 의료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숙종 9년(1683) 10월 13일 성내에 두창이 돌면서 10월 
18일 숙종이 痘疾에 걸렸음을 보이며 이후 發熱⋅出痘, 起
脹, 貫膿, 收靨의 전변 과정을 보이고 있다. 그 치료법은 發

33) 󰡔승정원일기󰡕 숙종 9년 11월 1일
34) 󰡔조선왕조실록󰡕 숙종9년 11월 30일 ‘命召方外醫官, 同參慈殿議藥. 

上疾危谻時, 慈聖憂念太過, 用俗法齋戒沐浴, 因此感疾彌留, 至是日
漸危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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熱⋅出痘의 시기에 升麻葛根湯, 火毒湯, 起脹의 시기에 保
元湯, 貫膿의 시기에 保元湯을 기본방으로 定中湯, 甘露回
天飮, 四聖回天湯을 병용하고, 收靨의 시기에는 補元湯으로
調補氣血하고, 餘症에 加減凉膈散, 利膈湯, 鹽礬散 등으로, 
이후 조리의 시기에 八物湯으로 調保氣血하고 있다. 숙종의 
두창 치료에서 초기에 升麻葛根湯, 火毒湯을 투여하였으나, 
起脹 이후 전 과정에서 保元湯 加減을 통해 두창 관리를 
함으로써 인신의 정기를 중요시하는 의학관를 보여주고 있
다.

숙종의 두창 진료 초기부터 피부외과전문의[痘醫] 유상
(柳瑺)을 참여케 하여 정확한 진단과 함께 효과적인 치료
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숙종9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侍藥廳을 두어 숙종의 두창을 적극적으로 관리하
고 있다. 이는 두창에 관해서 왕실에서 매우 엄중하게 관리
해야 하는 전염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숙종의 두창 병변 중에 貫膿의 시기에 투여된 조선 중기의 
儒醫 全有亨의 처방인 四聖回天湯을 통해 내의원에서 두창
에 대한 충분한 임상 경험과 치료법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
으며, 동시에 왕실에서도 마마에 대한 금기가 행해지고 있
어 당시의 의료문화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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